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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

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

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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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evaluate two main rationales of massive policy intervention of Lee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transportation fuel market: high market share of domestic refineries, perceived by the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of high market concentration, and asymmetry in price adjustment, perceived 

as the result of collusion. Domestic refineries, huge in capacity and located at seaports,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ice. Considering market openness offer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importers, they set domestic prices competitively on the basis of MOPS prices. Ye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refineries is so high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high market share. We 

confirm that the Korean before-tax consumer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are lower than Japan’s and the 

weighted averages of 27 EU countries by as much as 159KRW and 21KRW per liter in the case of 

gasoline and 170KRW and 63KRW in the case of diesel. Price asymmetry is caused by diverse economic 

and managerial reasons and, as FTC (2005) states, price asymmetry does not immediately imply exercise 

of market power or collusion. We analyzed price asymmetry in Korea, Japan and 14 EU countries, and 

found asymmetry in Korea and 11 EU countries in the case of gasoline and in Korea and 8 EU countries 

in the case of 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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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1월 13일에 개최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기름값

이 묘하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이후 이명박 정부는 수송용 유류 가격의 하향안

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다양한 제도를 석유제품 시장에 도입해 왔다. 시장개입의 

논거로는, ①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 구조를 통하여 과점체제인 정제산업의 높

은 시장집중도가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석유제품 시장에서 정

유4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②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가격 

하방경직성(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선험적 주장을 내세웠다.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석유유통정책의 주요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민

물가 안정 종합대책｣(국민경제대책회의, 2011년 1월 13일)의 후속조처로, 민관합동 

석유가격TF가 2011년 1월에 출범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석유가격TF의 활동결과

를 발표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가격공개 확대, 주유

소의 가격표시판 정착, 유가예보제,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평가 및 강화,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 지원,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계획 발표 등을 공식화하

였다. 2011년 11월에는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

를 알뜰주유소의 주 공급자로 결정하였고,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내 지원과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의 

90%인 540만원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2012년 3월에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을 개설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삼성토탈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하게 하

였으며,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진작하기 위하

여 파격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를 공식화하였다. 2012

1) 석유제품 시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거로서, 이명박 정부는 수송용 유류를 “공공재”로 거론
하였다. 에너지재는 경합성과 배재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경제학적으로 민간재(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조리, 난방,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재(도시가스, 연탄, 난방용 유류, 전기)의 기본적인 수량은 소득탄
력성이 지극히 낮으므로 필수재에 해당하며, 이러한 필수재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반면, 수송용 유류
는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하므로 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민의 상당 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
지만, 자동차 소유자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만을 이용할 수 있거
나 그러한 공공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훨씬 낫다. 즉, 수송용 유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는 공공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직
접적인 지원을 요하는 필수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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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

세를 3%에서 0%로 내리고 석유 수입부과금(16원/리터)을 환급하며,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하여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여 약60원/리터 내외의 인센티브

를 수입품에 부여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그에 수반한 예산지출 및 조세지출에도 불구

하고, 정책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이는 정책입안의 출발점이

었던 선험적 인식이 애초부터 왜곡된 시각이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학 이론과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이명박 정

부의 선험적 인식이 타당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정제산업과 석유제품 시장의 특성

1. 정제산업의 시장구조

정유시설을 보유한 전세계 116개 국가의 정유시설에 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Oil & Gas Journal (December 5, 2011)로부터 국가별 정유시설 수와 정유사 수에 

대한 요약통계치를 계산하였다.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요약통계치와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룩셈

부르크를 제외한 3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요약통계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표 1> 정유시설과 정유사에 대한 국가별 요약통계치

요약통계치
116개 국가 대상 31개 OECD 국가 대상

정유시설의 수 정유사의 수 정유시설의 수 정유사의 수

표본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하위 사분위값
중위값

상위 사분위값
최대값

  5.62
 13.23
  1.00
  1.00
  2.00
  5.00
124.00

 3.09
 5.79
 1.00
 1.00
 1.00
 3.00
55.00

  9.80
 22.14
  1.00
  2.00
  4.00
  8.00
124.00

 5.58
10.04
 1.00
 1.00
 2.00
 4.5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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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시설을 보유한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 보면, 정유시설의 국

가별 중위값은 2개(표본평균값은 5.62개)이며, 정유사의 중위값은 1개(표본평균값은 

3.09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6개 정유시설과 4개 정유사는 116개 국가

의 중위값과 표본평균값 보다 많다. 정유시설을 보유한 31개 OECD 국가를 대상으

로 결과를 살펴 보면, 정유시설의 중위값은 4개(표본평균값은 9.80개)이며, 정유사

의 중위값은 2개(표본평균값은 5.58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유시설 수(6개)와 

정유사 수(4개)는 31개 OECD 국가의 중위값보다는 많지만 표본평균값보다는 적다. 

이렇게 중위값과 표본평균값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중

위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유시설 수와 정유사 수(6개 

및 4개)는 116개 국가의 중위값(2개 및 1개)과 31개 OECD 국가의 중위값(4개 및 

2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2)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설비･장치산업이라는 생산기술 특성으로 인하여 정제산

업의 시장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과점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정제산업에서의 과점체

제와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외견상 과점”(국내 정유4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근거

로 정유4사가 석유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석유제품시장의 

시장집중도, 국내 정유4사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 국내 석유제품의 대외 시장개방

도와 정유4사의 세전 공장도가격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2) 정유시설을 보유한 116개 국가의 약58%인 67개 국가는 1개의 정유사, 약70%에 해당하는 81개 국가
가 2개 이하의 정유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시설을 보유한 31개 OECD 국가의 약39%에 해당하는 
12개 국가가 1개의 정유사, 약52%에 해당하는 16개 국가가 2개 이하의 정유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미
국(124개 정유시설과 55개 정유사), 러시아(40개 정유시설과 19개 정유사), 일본(30개 정유시설, 16개 
정유사) 등은 예외적으로 정유시설과 정유사의 수가 현저히 많아서 분포를 한쪽으로 현저하게 치우치
게 만들었다.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요약통계치에 비하여 특히 31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요약통계치에서 중위값과 표본평균값에 더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정유시설과 정유
사의 수가 지극히 많은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31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요약통계
치 계산에서 더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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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집중도: 국제 비교

<표 2> 국가별 시장집중도 현황(2009년 기준)

국가
상위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위∼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HHI

오스트리아 22 58 1,430 
벨기에 18 44 1,061 
덴마크 23 61 1,733 
핀란드 35 73 1,066 
프랑스 32 56 1,514 
독일 23 56 1,420 

아일랜드 17 48 1,134 
이탈리아 27 55 1,460 

룩셈부르크 19 54 1,472 
네덜란드 20 44 1,096 
포르투갈 37 66 1,967 
스페인 40 69 2,219 
스웨덴 41 81 2,748 
영국 16 41 999 
일본 　 　 1,764 
한국 　 　 2,765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Econ Pöyry AB 

(2009)[14개 EU권 국가의 시장집중도 통계를 수집]와 공정거래위원회(2011)[한국과 

일본의 시장집중도 통계를 수집]로부터 국가별 시장집중도 현황(2009년 기준)을 수

집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HHI 지수값(2,765, 경질유 기준)은 스웨덴의 HHI 지수값(2,748)과 비

슷한 수준이며 <표 2>에 수록된 16개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

어서 스페인(2,219)과 포르투갈(1,967)이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영국(999), 

벨기에(1,061), 핀란드(1,066), 네덜란드(1,096), 아일랜드(1,134)가 낮은 HHI 지수값

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HHI 지수값은 2,693이며, 정유4

사 국내 시장점유율은 98.08%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유4사

의 국제적 가격경쟁력, 세전 소비자가격의 국제 비교, 석유제품의 대외 시장개방도, 

정유4사의 세전 공장도가격 결정 방식을 이하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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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유사의 국제적 가격경쟁력과 세전 소비자가격의 국제 비교

3.1 정유4사의 국제적 가격경쟁력과 그 요인

정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입지와 시설용량이다. 원유를 수입하

여 정제하는 경우 원유의 하적이 용이한 항만 입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 정유시설이 모두 항만에 입지해 있어 원유의 하적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용이

하다. 나아가서, 배후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소비지 접근성도 높다. 

설비･장치산업인 정제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므로 정유시설당 시설용

량이 클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Oil & Gas Journal (December 5, 2011)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면, 정유시설을 보유한 116개 국가의 정유시설은 총655개, 정

유시설별 시설용량의 표본평균값은 134,436(배럴/일)이다. 한국의 시설용량 표본평

균값은 459,917(배럴/일)로서, 버지니아군도(시설용량 500,000배럴/일의 정유시설 1개 

보유)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참고로, 일본은 157,663(배럴/일)로서 26위로 나타났다.

위키피디아3)에 의거하면,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시설용량이 1,120,000(배럴/일)로

서 세계 2위, GS-Caltex 여수공장의 시설용량이 730,000(배럴/일)로서 세계 4위, 

S-Oil 온산공장의 시설용량이 670,000(배럴/일)로서, 우리나라 6개 정유시설 중 3개

가 세계 11대 정유시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유사의 수와 생산기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제산업은 국제

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과점체제에 해당한다.

3.2 세전 소비자가격의 국제 비교

정제산업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정유4사가 석유제품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별 세전 소비자가격4)을 비교하

3)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oil_refineries#World.27s_largest_refineries

4) 세전 소비자가격은 각국의 소비자가격으로부터 각종 세금, 관세(한국), 수입부과금(한국, 일본)을 차감
하여 구한 가격이다. 휘발유의 가격 기준은 한국과 일본은 92RON인 반면 여타 국가들은 95RON이므
로,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95RON과 92RON의 일별 가격 스프레드를 계산하여 여타 국가들의 95RON 
가격을 92RON 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세금 및 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으므
로 세전 소비자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PPP를 반영한 세
전 소비자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제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
고 석유제품은 교역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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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비교대상은 역내에 위치한 일본5), 유통 선진국이면서 중동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또 일부는 북해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27개 EU권 국가6)이다. 

자료의 주기는 주별이며, 기간은 2008년 첫 주(2008년 1월 7일)부터 2012년 25번째 

주(2012년 6월 18일)까지 총233개이다. 국가별/유종별로 가격자료가 있는 주의 수

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자료 수는 222개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 일본의 세전 소비자가격, ‘27개 

EU권 국가의 세전 소비자가격 가중평균치’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일본은 2008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권 국가(가중평균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조세는 부분적으

로는 유로화와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의 상이한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 

가격을 기록한 주의 수는, 휘발유의 경우 한국이 164개, EU권 국가(가중평균)가 67

개, 일본이 2개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 한국이 209개, EU권 국가(가중평균)가 6

개, 일본이 18개로 나타나서, 휘발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에 대비하여 경유의 세전 소

비자가격이 비교대상 국가보다 더 확연하게 낮다. 

<그림 1> 한국, 일본, EU권 국가(가중평균)의 휘발유 세전소비자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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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석유제품 환경규격은 한국보다 낮고, 일본의 원유 비용은 한국보다 낮으므로, 생산공정의 원가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리하다.

6) 27개 EU권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
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
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이다. 이 중에서 영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북해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EU권 국가이지만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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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일본, EU권 국가(가중평균)의 경유 세전소비자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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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종별 세전 소비자 평균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설에 대한 t-검정 결과

가격차 시리즈의 
표본평균치

가격차 시리즈의 
표본표준편차

평균가격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치

자유도
단방향

 -값

휘발유: 한국과 일본의 비교

－159.43 81.20 －29.254 221 0.000

휘발유: 한국과 EU권 국가(가중평균)의 비교

 －21.30 35.29 －8.930 219 0.000

경유: 한국과 일본의 비교

－169.62 119.03 －21.231 222 0.000

경유: 한국과 EU권 국가(가중평균)의 비교

－63.27 40.70 －23.004 219 0.000

휘발유와 경유의 세전소비자 가격에 관한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통계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전소

비자 가격과 관련하여, 한국의 평균가격이 일본의 평균가격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

은 2개 유종 모두에서 지극히 높은 유의성(-값 = 0.000)으로 기각되며. 한국의 평

균가격이 EU권 국가(가중평균)의 평균가격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도 2개 유종 모

두에서 지극히 높은 유의성(-값 = 0.000)으로 기각된다.

평균가격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평균가격 차이를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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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휘발유의 경우, 한국의 평균가격이 일본의 평균가격보다 리더당 

159.43원 더 낮고 EU권 국가(가중평균)의 평균가격보다 21.30원 더 낮다. 경유의 

경우, 한국의 평균가격이 일본의 평균가격보다 169.62원 더 낮고 EU권 국가(가중평

균)의 평균가격보다 63.27원 더 낮다.

대외 시장개방 하에서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궁극적으로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수입사의 공급가격 간의 상대적 우열에 의해 결정된다. 정유4사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으므로, 정유4사의 국내 석유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나아가서,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비교대상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정제산업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정유4사가 정유

사･주유소 간의 수직적 구조를 활용하여 정제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석유제품 시

장에 전이시킨 후 석유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에

서 배척한다. 한국의 경우,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 구조는 소유(지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며, 거래비용 절감과 편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래 관계(공급처, 공급기간, 공급경로, 결제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수직구조에 대하여 미국 FTC는 경쟁제한 효과보다 소비자편익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정유4사가 석유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를 이

하에서 설명한다.

4. 국내 석유제품의 대외 시장개방도와 정유4사의 세전 공장도가격 결정 방식

수입사의 비축의무 면제, 원유의 할당관세보다 낮은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등을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대외 시장개방 수준은 국내 정유사를 역차별하는 수준이다. 

정유4사가 정제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과점 기업이지만, 석유제품 시장에서

는 역차별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진입자를 의식하면서 세전 

공장도 가격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석유제품의 경우, 세계적으

로 권역별 국제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범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현물시장의 

가격(MOPS)이 완전경쟁 시장가격에 해당한다. 국내 정유4사는 MOPS를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 가격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정유4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 321 •

사가 정제부문에서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OPS를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가격을 경쟁적으로 책정하더라도 양의 경제적 이윤을 실현할 수도 있다.

정유4사의 석유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아 외견상으로는 석유제품 시장도 과점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대외 시장개방도와 세전 공장도가격 결정 방식을 감안하면 실효

적으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시장에서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을 근거로 해당 시장에서 정유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볼 수 없다.

5. 석유제품 소비에 수반하는 소비자 잉여

사회적 복지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 복지

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가격수준과 거래량(소비량)에 따라 결정된다. 거

래량(소비량)은 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수준과 일대일 관계를 가지므로, 궁극적으

로 소비자 잉여는 가격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석유제품의 소비에 수반하는 소

비자 잉여의 크기는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된다.7)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제산

업은 과점이지만, 석유제품 시장은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경합시장으로 작동한다. 정제부문에서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정유4사가 경합

시장인 석유제품 시장에서 MOPS를 기준으로 세전 소비자가격을 경쟁적인 수준으

로 책정함에 따라,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

았다. 이렇게 현저히 낮은 세전 소비자가격은 석유제품 소비에 수반하는 소비자 잉

여가 크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7) 가격 수준은 소비자잉여를 결정하는 본원적이며 장기적인 요인이다. 가격 비대칭성 분석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격 조정과정이 주 대상인데, 가격 조정(변동)은 부차적이고 일시
적인 결정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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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격 비대칭성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

1. 가격 비대칭성에 대한 정부기관의 시각

정제산업은 설비･장치산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총비용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

로 구성되며, 원자재(재료 또는 중간재) 비용이 가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

히 높다. 원자재인 원유의 가격이 변동하면 한계비용함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하여 정유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는 가격 비대칭성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가격 비대칭성이 발견된다면 정유사가 제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

하거나 불공정 행위(즉, 담합)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2. 가격의 하방경직성8)과 불공정 행위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꾸르노(Cournot) 경쟁 하의 과점시장, 

버트랑(Bertrand) 경쟁 하의 과점시장, 스태켈버그(Stackelberg) 과점시장에서는 한

계비용함수가 하향 이동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심지어 과점산업의 기업들이 완전하

게 담합(full collusion)하여 공동적으로 시장지배력을 100%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

격의 하방경직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과점 시장구조 하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

는 다른 기업의 가격책정에 대응하여 개별 기업이 경쟁적으로 가격 대응전략을 민

감하게 구사하는 경우를 분석하는 스위지(Sweezy) 과점시장 모형에서는 가격의 하

방경직성이 발생한다.9) 즉, 불공정행위인 완전한 담합 하에서는 가격의 하방경직성

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담합과 전혀 무관한 경쟁적 전략모형인 스위지 과점시장 모

8)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원가 하락에 대응하여 제품가격의 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반면 
가격 비대칭성은 수직적인 생산관계에서 상위 제품가격(하위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의 변동에 대응
하여 하위 제품가격의 조정에서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가격 비대칭성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

9) 관리경제의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Michael Baye의 Managerial Economics and Business Strategy 
(Seventh Edition, 2009)는 9장에서 “Crude oil prices fall, but consumers in some areas see no relief 
at the pump” (313쪽 및 340-341쪽)라는 제목의 실생활 예시를 소개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실제 현상을 스위지 과점시장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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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한다.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한

다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는 무관하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타 경쟁기업에 대한 기업차원의 경쟁전략 구사라는 마케팅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

에 해당하며, 공정경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설비･장치산업의 속성을 가지는 정제산업에서는 설치된 설비의 시설용량을 기준

으로 기술･경제적인 운용 범위가 정해지고, 이 운용 범위의 최저 가동율 이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유사는 시장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기존 시장점유

율의 하락을 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경쟁기업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가격인상을 추종하지 아니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경쟁기업이 가격을 내

릴 경우에는 가격하락을 추종하여 시장점유율 유지를 도모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

하게 된다. 스위지 과점시장 모형은 시장점유율 하락을 피하고자 경쟁기업의 가격

조정에 아주 민감하게 경쟁적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과점시장 모형으로서 정제

산업에 적용성이 높다. 정제산업에 스위지 과점시장 모형을 적용하면, 원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락 폭이 일정 구간 내에 머무는 경우에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발

생하다가 원유 가격의 하락 폭이 더 커져서 해당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로소 

가격의 하향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는 원가 하락 폭 구

간의 길이는 경쟁기업의 가격조정에 대응하는 해당 기업의 민감성 정도에 의존한다. 

전략적 민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원가하락 구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3. 가격 비대칭성과 불공정 행위

282개 상품군(120개 농산물 및 음식료품을 포함)에 관한 미국 자료를 분석한 

Peltzman (2000)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거하면, 가격전이의 비대칭성은 다양한 상품

군, 즉 다양한 시장구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10) 비대칭성의 발생 원인을 분

석한 결과, 비대칭성은 시장지배력, 재고비용, 메뉴비용과는 무관하며, 비대칭성의 

정도는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Asymmetric price is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eltz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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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2002)은 구매자의 탐색비용을 비대칭성의 원인으로 판별하였으며, Brown 

and Yucel (2000)은 가격비대칭성과 시장지배력은 무관한 반면 탐색비용과 입지적 

우위에 따라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Borenstein and Shepard (2002)는 생

산량 조정과 재고 비용, Pindyck (2004)와 Kuper (2008)는 재고관리, Kaufmann and 

Laskowski (2005)는 정유시설의 가동률과 재고, Brown and Yucel (2000)과 Lewis 

(2011)는 구매자의 비대칭적 구매 행태를 비대칭성의 발생 원인으로 판별하였다. 이

에 반하여 Borenstein et al. (1997)은 정유사, 도매업자, 주유소의 시장지배력 행사 

또는 담함에 의해 석유제품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Meyer and 

von Cramon-Taubadel (2004)은 농산물과 수송용 휘발유 시장의 유통단계에서 가격 

비대칭성이 발견되며 이는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참여자의 과점적 지위 행사를 반영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Radchenko (2005)는 과점시장 하의 공조를 통하여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Federal Trade Commission (2005, p. 70)은 

과점시장 뿐만 아니라 경쟁시장에서도 비대칭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비대칭성 현상 

그 자체는 시장지배력의 행사 또는 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Chesnes (2010)는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미국의 휘발유 주

유소 가격에 대한 비대칭성 여부를 시 단위와 국가전체 단위에서 분석하였으며, 주

유소 가격은 상승기가 하락기보다 평균적으로 4배 정도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체 단위 분석에서는, 비대칭성 정도는 연도에 따라 현저하게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 및 기간별/지역별 집계화 수준, 모형 설정에 따라 비

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칭성은 수요측면

에서는 구매자의 탐색비용과 재고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주유

소의 지배구조, 지역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정유시설 유지보

수 및 일시 가동중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Speight (2011, p. 177)는, 원유 가격의 변화가 석유제품 가격의 변화로 반영되는 데 

시차(lags in pass-through)가 존재하는 경우 가격 비대칭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

라도 실증분석에서는 가격 비대칭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Room and Dabusinskas (2011)는, 가격비대칭성을 독점적 경쟁 또는 과점시장 

하에서의 시장지배력의 행사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만 시장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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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대칭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불분명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대칭성은 다양한 시장구조와 다양한 상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그 발생 원인도 다양하다. 나아가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가격 비대칭성

이 발생하든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가격 비대칭성은 소비자 잉여에 부차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4.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분석: 분석 절차 및 자료

4.1 함수와 변수 형태의 근간

석유제품의 국제 현물시장 가격의 표시 화폐와 분석 대상 국가의 화폐가 다른 경

우, 운송비용과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고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이 국내 제품가격에 완전히(100%)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적 관계식이 성립한다.

(국내 제품가격[해당국가 화폐 단위];  로 표기) 

     = (국제 제품가격[국제 현물시장의 기준, 화폐 단위];  로 표기) 

       ×  (환율[(해당국가 화폐)/(기준 화폐 1단위)],  로 표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제 제품가격의 변화와 환율의 변화가 국내 제품가격에 

100%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국제 제품가격의 변화 양태와 환율의 변화 양태가 상

이할 가능성, 국제 제품가격의 변화와 환율의 변화가 국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도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적 관계식과 현실성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함수형

태는 다음과 같다11).(단,  ≡ ln  ,  ≡ ln   ,  ≡ ln  로 정의함.)

ln       ln     ln   또는         

11)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의 변화에 따른 국내 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함에 있어 논리적 정합성과 
현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제품가격, 국제 제품가격, 환율을 모두 자연로그로 변환한 후에 
회귀식을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 기존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대한 회귀식이 논리적 
정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추정과 가설검정의 결과가 통계학적 최소요건인 일치성을 학보하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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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적모형의 선별 과정

(1) [단계 1] 동태 최소자승추정법을 적용하여 공적분관계와 불균형 오차항을 추

정하며, AIC 정보기준에 근거하여 최적적인 lead/lag order를 선정

공적분관계와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하는 불균형 오차항을 추정하기 

위하여 동태 최소자승추정법(Stock and Watson, 1993; 이하에서는 DOLS로 칭함)

을 적용한다. DOLS는 대표본에서 효율적인 추정량이며, 통상적인 검정(t-검정, F-

검정)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Stock and Watson, 2012, pp. 696-697).

lead/lag order가  인 경우, DOLS를 적용하는 공적분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단,   ≡ ln    ,   ≡ ln    ,  ≡ ln   ,  ≡       , 

 ≡      ,  는 오차항을 의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IC 정보기준의 값이 제일 작은  를 선택하여 위 모형을 추정한 후, 만약  가 

정상성(stationarity)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되면, 공적분관계와 불균형 오차항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위 식의 둘째 줄에 정의된  는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추정식에 해당

하므로, 첫째 줄의 관계식이 장기균형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 가 0이 아닌 경우

에는 이를 0으로 조정하려는 힘(장기균형으로의 회귀력)이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작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오차수정모형(ECM)을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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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2] 위에서 선정된 최적적인 lead/lag order를 사용하여 ECM, AECM, 

TECM, TAECM을 추정하고, AIC 정보기준에 근거하여 최적적인 단기 조정

모형을 선별

통상적인 유형의 오차수정모형(“대칭적” 오차수정모형, error correction model, 

이하 ECM으로 칭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분석에서는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의 인상기와 하락기에 국내 세전소비자 

가격의 조정(변동)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ECM과 함께 

TECM(threshold ECM), AECM(asymmetric ECM), TAECM(threshold asymmetric 

ECM)을 고려한다. 3개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의 수식 표현에서   
 ≡ max      ,   

 ≡ min     로 정

의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동일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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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추정해야 

하는 모수들이다. 위 모형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조정계수인  ,  , 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4개의 모형을 추정한 후, AIC값이 제일 작은 모형이 최적적인 단기 조정모형으로 

선별된다. ECM이 최적으로 선별되는 경우, 가격 비대칭성은 없다. TECM이 최적으

로 선별되는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에 비대칭성이 있으

나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는 비대칭성이 없다. AECM이 

최적으로 선별되는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에는 비대칭

성이 없으나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는 비대칭성이 있

다. TAECM이 최적으로 선별되는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

정,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 모두 비대칭성이 있다.

AECM 또는 TAECM이 최적으로 선별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은 “
  

  for each  ”[개별 시

차에서 국제 제품가격 변동에 관련한 대칭성 여부], “
  

  for all  ”[모든 시

차에서 국제 제품가격 변동에 관련한 대칭성 여부], “
 




  

 




 ”[국제 제품가

격 변동에 관련한 누적적인 대칭성 여부]로 세분화된다. 환율에 관련한 비대칭성도 

동일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4.3 분석 자료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 역내에 위치한 일본, 14개 EU권 국가(오스트리아, 벨기

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

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대상 유종은 휘발유(한국과 일본은 92RON, 여타 

EU권 국가는 95RON)와 경유이다. 분석 기간은 2008년 1주에서 2012년 25주로서 

총233개 주별 자료이다.12) 국제 제품가격에 관한 자료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국

12)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기간과 자료 주기(일/주/월/분기)에 따라 가격 비대칭성의 결과는 상이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응하는 가격 조정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분석 
자료의 주기가 짧을수록 가격 비대칭성의 발견 가능성은 높아진다.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 329 •

제 현물시장인 싱가폴 현물시장의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EU권 국가의 역내 국제 현

물시장인 ARA(Antwerp, Rotterdam and Amsterdam) 또는 Rotterdam 현물시장의 

자료는 구매비용 문제로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 제약으로 인하여 EU권 국

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싱가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을 ARA 현물시장의 제품가격

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EU권 국가에 대한 분석은 예비적 분석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5.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실증분석

5.1 분석 자료의 통계학적 특성

휘발유와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원/리터), 국제 현물시장 가격(달러/배럴 및 원/

리터), 환율(원/달러)의 시계열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세전 소비자가격과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추세를 가지며. 경유에 대비하여 휘발유의 

경우에서 세전 소비자가격이 국제 현물시장 가격에 후행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DF, PP, KPSS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별적으로 모든 변수들은 비정상성을 가지

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적분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불균형 오차항을 단

기 가격조정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5.2 수송용 휘발유의 가격 비대칭성 분석

lead/lag order의 최대값을 4로 고정한 후 상이한 lead/lag order마다 DOLS기법으

로 장기균형식 모형을 추정하여 AIC값을 수집하였다. AIC값을 비교한 결과 lead/lag 

order의 최적값은 4로 판별되었다.

lead/lag order를 최적치인 4로 설정한 후 DOLS기법으로 장기균형식 모형을 추정

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잔차항을 대상으로 단위근 존재여부를 ADF-검정으로 검

정한 결과, 잔차항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강력하게 기각하여, 잔차항이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확인히였다. 따라서, 장기균형식 모형에 포함된 수준변수 간의 

관계는 공적분관계에 해당한다. 공적분관계와 불균형 잔차항은 다음과 같다(단, 공

적분관계삭에서 모수 추정치의 아래 괄호 속에 있는 값은 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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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첫째 식에 의거하면, 휘발유의 국제 현물가격(달러/배럴)이 1% 상승하면 휘

발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원/리터)은 장기적으로 0.832% 상승하며 환율(원/달러)이 

1% 상승하면 휘발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은 장기적으로 0.813% 상승함을 의미한다. 

장기균형식에 등장하는 모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아주 높다. 

위의 둘째 식에 정의된  는 불균형 오차의 추정치에 해당한다. 불균형 잔차항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인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장기균형으

로부터의 이탈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4가지 오차수정모형 간의 AIC 비교: 한국, 휘발유, lag = 4

모형 AIC값 최적 단기조정 모형의 선별 결과

(symmetric) ECM －5.569

AECM이 최적
threshold ECM －5.564

asymmetric ECM －5.748

threshold asymmetric ECM －5.739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별되었으므로 단기 조정식은 오차수정모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가격 비대칭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ECM, TECM, 

AECM, TAECM을 추정하였다. 4가지 유형의 오차수정모형에 대한 AIC 값을 <표 

4>에 제시하였다. AIC 값이 제일 작은 AECM이 최적 모형으로 판별된다. 따라서, 

휘발유 세전소비자 가격의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

는 비대칭성이 없고,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에 대한 조정과정에서만 가격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조정식에 관한 최적모형으로 선별된 AECM의 추정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   의 모수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서 유의성이 아주 높아서 DOLS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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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장기균형식에서 도출한 공적분관계가 장기균형관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시의 비대칭성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

하여 <표 5>의 추정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설검정을 수행하여 <표 6>에 제시하

였다.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5%의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6>의 위쪽과 아래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발견되지만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

칭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격 비대칭성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각 시차별로(국제 제품가격 변동이 발생

한 주,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가격인상기의 조정 반응 추정치로부터 가격

인하기의 조정 반응 추정치를 차감한 값이        의 시차별 유형을 보이고 

있고 이 값이 모든 시차에서 0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유형 비대칭성(pattern 

asymmetry)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는 국제 제품가격 인상에 대응한 조정

이 인하에 대응한 조정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며,  는 국제 제품가격 인하에 대응

한 조정이 인상에 대응한 조정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가격 비대칭성의 초점은 

조정 추정치의 차이가 유의한  의 값인지 여부이다.)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를 인

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가격 조정이 현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유형 

비대칭성은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대칭성은 매 시

차별로 “누적” 조정 추정치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하느냐 여부이다. <표 6>의 상단 

부분을 살펴 보면, 국제 제품가격이 변화하는 주에는 조정 추정치 차이에서 유의한 

비대칭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1주 후의 유의한 조정 추정치 차이를 누적하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되며, 2주 후까지 조정 추정치 차이를 누적하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주 후부터는 조

정 추정치 차이를 누적하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누적 추정치

가 음의 값으로 반전된다.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당기(시차 = 0), 시차 1기, 시차 2기, 시차3

기, 시차4기까지의 누적 조정, 시차 4기까지의 누적 조정에서 모두 비대칭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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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적 단기조정모형인 AECM의 추정 결과: 한국, 휘발유, lag = 4

종속변수  

변수명 추정치 추정오차  -값  -값

상수항 0.001 0.002 0.780 0.436

   －0.163 0.041 －4.017 0.000

  
 0.058 0.097 0.595 0.553

  
 0.234 0.094 2.504 0.013

  
 0.021 0.082 0.256 0.798

  
 －0.147 0.068 －2.173 0.031

  
 －0.171 0.083 －2.047 0.042

  
 －0.091 0.075 －1.212 0.227

  
 0.014 0.067 0.218 0.828

  
 0.221 0.060 3.656 0.000


 0.028 0.045 0.635 0.526

  
 0.329 0.058 5.642 0.000

  
 0.151 0.063 2.401 0.017

  
 －0.162 0.058 －2.819 0.005

  
 0.004 0.055 0.068 0.946


 －0.068 0.050 －1.352 0.178

  
 0.107 0.057 1.867 0.063

것으로 나타났고,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없다는 결합(당

기, 시자 1기, 시차 2기, 시차3기, 시차4기)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휘빌유 세전 소비자가격에서는 장기균형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과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국제 제품가격 변동 이후 1주와 2주에 양의 비대칭

성이 있다가 그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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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적 단기조정모형인 AECM의 추정 결과: 한국, 휘발유, lag = 4 (계속)

종속변수   

변수명 추정치 추정오차  -값  -값

  
 0.177 0.058 3.034 0.003

  
 0.300 0.060 5.034 0.080

  
 －0.074 0.062 －1.193 0.234

 
 －0.102 0.088 －1.161 0.247

   
 0.117 0.095 1.237 0.218

   
 0.147 0.095 1.536 0.126

   
 0.051 0.097 0.522 0.602

   
 0.038 0.100 0.378 0.706

 
 －0.127 0.119 －1.066 0.288

   
 0.309 0.121 2.568 0.011

   
 －0.090 0.133 －0.678 0.498

   
 0.326 0.130 2.511 0.013

   
 －0.053 0.130 －0.407 0.685

  0.794


 0.764

AIC －5.748

SIC －5.297

HQ －5.566

F-통계치 28.384

p(F-통계치) 0.000

(주)   는 ln(한국의 휘발유 세전 소비자가격),  는 ln(싱가폴 휘발유 현물시장 가격), 

 는 ln(원/달러 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x ±     ,  ± 

 ≡ min ±   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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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대칭성의 상세내역에 대한 가설검정: 한국, 휘발유

귀무가설 검정치 비대칭 방향성
검정량 
분포

자유도 -값

국제 제품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 반응


  

 1.378   (1,198) 0.242


 




  

 




 7.875   (1,198) 0.006


 




  

 




 4.408   (1,198) 0.037


 




  

 




 1.085   (1,198) 0.300


 




  

 




 0.253   (1,198) 0.616


  



for all 
  

7.775         (5,198) 0.000

환율 변동에 대한 조정 반응


  

 0.020   (1,198) 0.889


 




  

 




 0.600   (1,198) 0.440


 




  

 




 0.063   (1,198) 0.803


 




  

 




 0.426   (1,198) 0.515


 




  

 




 0.116   (1,198) 0.733


  



for all 
  

0.754         (5,198) 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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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송용 경유의 가격 비대칭성 분석

휘발유의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lead/lag order의 최대값을 4로 고정한 후 상이한 

lead/lag order마다 DOLS기법으로 장기균형식 모형을 추정하여 AIC값을 수집하였

다. AIC값을 비교한 결과 lead/lag order의 최적값은 2로 판별되었다.

lead/lag order를 최적치인 2로 설정한 후 장기균형식 모형을 DOLS기법으로 추정

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잔차항을 대상으로 단위근 존재여부를 ADF-검정으로 검

정한 결과, 잔차항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강력하게 기각하여, 잔차항이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장기균형식 모형에 포함된 수준

변수 간의 관계는 공적분관계에 해당한다. 공적분관계와 불균형 잔차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첫째 식에 의거하면, 경유의 국제 현물가격(달러/배럴)이 1% 상승하면 경유

의 세전 소비자가격(원/리터)은 장기적으로 0.859% 상승하며 환율(원/달러)이 1% 

상승하면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은 장기적으로 0.890% 상승함을 의미한다. 장기

균형식에 등장하는 모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아주 높다. 

위의 둘째 식에 정의된  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인 2008

년 말과 2009년 초에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휘발유의 불균형 잔차항과 비교한 결과, 경유의 장기균형으로부터

의 이탈이 휘발유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유형의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후 AIC 값을 수집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AIC 값이 제일 작은 AECM이 최적 모형으로 판별된다. 따라서, 경유 세전소비자 

가격의 경우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없고,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에 대한 조정과정에서만 가격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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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4가지 오차수정모형 간의 AIC 비교: 한국, 경유, lag = 2

모형 AIC값 최적 단기조정 모형의 선별 결과

(symmetric) ECM －6.042

AECM이 최적
threshold ECM －6.039

asymmetric ECM －6.067

threshold asymmetric ECM －6.061

단기 조정식에 관한 최적모형으로 선별된 AECM의 추정결과를 <표 8>에 제시하

였다.    의 모수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서 유의성이 아주 높아서 DOLS기법으로 

추정한 장기균형식에서 도출한 공적분관계가 장기균형관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비대칭성의 상세 내역에 관한 가설검정 결과를 수록한 <표 9>를 살펴 보면,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 비대칭성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기(시차 = 0, 즉 국

제 제품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에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시차 1기까지의 

누적 조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그러나 시차 2기까지의 누적 조정

에서는 비대칭성이 소멸한다. 국제 제품가격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

성이 없다는 결합(당기, 시차 1기, 시차 2기)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즉, 시차에 따른 

유형 비대칭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며, 시차별 누적 비대칭성은 국제 제

품가격 변동 후 1주 후에서만 발견되며 2주에서는 소멸된다.

환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당기(시차 = 0), 시차 1기까지의 누적 조정, 

시차 2기까지의 누적 조정에서 모두 비대칭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율 변동

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없다는 결합(당기, 시자 1기, 시차 2기) 귀무

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경유 세전 소비자가격에서는 장기균형 이탈시의 가격 조정과정과 환

율 변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제품가격 변

동시의 가격 조정과정에서는 국제 제품가격 변동 이후 1주에서 양의 비대칭성이 있

다가 그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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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적 단기조정모형인 AECM의 추정 결과: 한국, 경유, lag = 2

종속변수   

변수명 추정치 추정오차  -값  -값

상수항 0.001 0.002 0.961 0.338

   －0.138 0.034 －4.065 0.000

  
 0.060 0.089 0.670 0.504

  
 0.104 0.069 1.508 0.133

  
 0.062 0.080 0.772 0.441

  
 0.201 0.068 2.936 0.004


 0.058 0.037 1.546 0.124

  
 0.319 0.045 7.112 0.000

  
 0.067 0.049 1.372 0.171


 0.034 0.043 0.789 0.431

  
 0.096 0.049 1.972 0.050

  
 0.207 0.052 3.989 0.000

 
 －0.085 0.072 －1.171 0.243

   
 0.191 0.077 2.473 0.014

   
 0.017 0.078 0.218 0.827

 
 0.034 0.088 0.385 0.700

   
 0.207 0.092 2.244 0.026

   
 0.174 0.089 1.960 0.051

  0.726


 0.704

AIC －6.067

SIC －5.798

HQ －5.959

F-통계치 33.079

p(F-통계치) 0.000

(주)  는 ln(한국의 경유 세전 소비자가격),   는 ln(싱가폴 경유 현물시장 가격),  는 

ln(원/달러 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x ±     ,  ± 

 ≡ min ±   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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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대칭성의 상세내역에 대한 가설검정: 한국, 경유

귀무가설 검정치 비대칭 방향성 검정량 분포 자유도  -값

국제 제품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 반응


  

 0.136   (1,212) 0.712


 




  

 




 7.661   (1,212) 0.006


 




  

 




 0.961   (1,212) 0.328


  



for all   
4.922      (3,212) 0.003

환율 변동에 대한 조정 반응


  

 0.772   (1,212) 0.381


 




  

 




 0.674   (1,212) 0.413


 




  

 




 2.692   (1,212) 0.102


  



for all   
1.000      (3,212) 0.394

6.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국제비교

일본과 14개 EU권 국가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대칭성의 존재 여부는 4개 유형의 오차수정모형 중 최적 모형을 

선별하고, 최적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에 달려 있다.

<표 10>과 <표 11>에 요약된 국가별/유종별 비대칭성 여부를 살펴 보면, 국가와 

유종에 따라 비대칭성 여부가 혼재하고 있다. 16개 국가 중에서 휘발유의 경우 12

개 국가에서, 경유의 경우 9개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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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적분관계를 감안한 오차수정모형에 대한 최적모형 선별 결과: 

일본과 14개 EU권 국가

국가별 휘발유 경유

일본 (symmetric) ECM (symmetric) ECM

오스트리아 threshold ECM threshold ECM

벨기에 (symmetric) ECM (symmetric) ECM

덴마크 asymmetric ECM asymmetric ECM

핀란드 threshold ECM (symmetric) ECM

프랑스 asymmetric ECM threshold ECM

독일 (symmetric) ECM (symmetric) ECM

아일랜드 asymmetric ECM asymmetric ECM

이탈리아 asymmetric ECM asymmetric ECM

룩셈부르크 (symmetric) ECM threshold asymmetric ECM

네덜란드 threshold ECM threshold ECM

포르투갈 threshold asymmetric ECM (symmetric) ECM

스페인 threshold ECM threshold ECM

스웨덴 asymmetric ECM (symmetric) ECM

영국 threshold asymmetric ECM (symmetric) ECM

<표 11> 가격 비대칭성 여부에 따른 국가 분류: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

장기균형 
이탈시의 
비대칭성

국제 제품가격 
또는 환율 
변동시의 
비대칭성

국가

휘발유

없음 없음 일본,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없음 있음 한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있음 없음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있음 있음 포르투갈, 영국

경유

없음 없음 일본, 벨기에,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없음 있음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있음 없음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있음 있음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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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역내의 완전경쟁시장 가격인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수송용 유류의 세전 소비자가격에 

대한 국제비교를 한 결과,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

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국외 기존 문헌에 의거하면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시장구조에서 

다양한 경제･경영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미국 FTC는 비대칭성 현상 자체

는 시장지배력의 행사 또는 담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

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

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소비자 가격수준은 소비자 잉여를 결정하는 본원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인 반면, 

가격 비대칭성 여부는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결정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유의하고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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